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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

인천시,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재선정
- 국가 치매관리정책 공백없이 지역사회로 확대…인천형 치매관리 노력 -

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인천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

재선정됐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24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

인천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 

이에따라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위

탁 운영해 온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

향후 3년간 인천시 치매사업을 연속 추진하게 됐다. 

 

인천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가 2022년 12월 

계약 만료됨에 따라 2022년 8월8일부터 11월5일까지 새로운 위탁기관 

공모를 진행했다. 

시의원 및 치매관련 전문가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7명 선출)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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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해 신청 접수된 병원을평가했으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

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. 

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향후 3년간 수탁기관으로써 치매관리사

업의 계획 및 수립, 연구·조사, 치매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를 

비롯해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 치매관리에 기본적인 업무뿐

만 아니라, 뇌 건강학교 및 전국 최초인 인천형 어르신기억돌봄(휴머

니튜드) 사업을 추진하며 치매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“지금까지 치매관리사업에서도 다른 자치

단체들보다 우수하게 관리하여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등 

이바지 한 점이 많지만, 앞으로 3년간도 그간 부족하다고 느낀점을 

개선 발전시켜 국가 및 인천시의 치매사업 추진 방향에 맞춰 열정과 

의지를 담아 수행해 주시길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                    인천시는 지난 24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

      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. 


